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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6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30]을 살펴보면, 여성 평균 고용률은 49.9%이다. 자녀출산세대

인 30-34세가 59.8%, 35-39세가 54.1%이지만, 40대가 넘으면 62.8%(40-44세), 68.6%(45-49

세), 50대 초반에는 66%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다. 여성 임금 근로자 비중은 76.4%를 구성하고 있지

만, 상용근로자는 43.1%로 나타난다. 이들은 비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40대가 40.3%

로 가장 높다. 그 중에서 시간제 여성근로자가 47.7%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자는 아이돌보미이며, 비 정규직 시간제 근무자로서 현재 자녀

가 초등학교 교육을 끝낸 40대 이상의 여성들이다. 현재 아이돌보미들은 전국의 214개 기관에서 

19,377명이 활동하고 있다[29]. 이들이 아이돌보미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주

된 이유인데, 그 외에도 아이를 좋아하거나, 자기 일을 하고 싶거나, 봉사의 개념으로 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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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care related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are work, policy aspects, user family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f childcare helpers.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family system characteristics that 

support childcare givers. Thus, this study conducted on the topic, “How to characterize the family resilience of long-

term childcare givers?” The subjects belong to a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n U. City, who belong to a group 

with an income in the top 20 % of about 20 persons working for more than 3 years. In an interview, qualitative 

questions were used Walsh’s family resili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had economic hardship, but their 

family would stand together and build up a family’s power based on the couple’s faith. They had a family role model 

based on their parents’ family that included inherited maternity qualities from their mother. Second, the flexibility 

of the family organization changed to autonomous or co-role type and the connectivity. Especially, they appear as 

a family’s leader. Third, their family communication was active, shared-care, responsible and passionate with family 

affection and understanding. The conclusions results are as follows. Participants were high school graduates as 

well as had work experience. They were characterized by positive family energy, a family belief system, family-based 

resources, flexibility, connectivity, open family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skills.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family’s resilience during an interview for the reliable, long-term supply of human 

resources for childca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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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이돌봄사업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뿐 아니라 가정양

육을 선호하거나,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자녀양육기 가

족의 긴급한 사건 등으로 자녀 돌봄의 공백 상태가 되었을 때, 일

시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함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

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천하고자 시행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이 된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을 부수적으로 추구한다. 이를 통해 양육친화적

인 사회 환경 조성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만족을 추구한다[29].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이 아이돌보미

로서의 욕구와 아이돌보미 사업의 목적은 부합되는 특성이 있다.

이 사업은 2006년 시범사업 이후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

정 및 시행, 지방정부 전체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활동을 위해 선발과 보수교육, 전달체

계 구축 등에는 노력했으나, 아이돌보미의 복지나 처우에 대해서

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

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

원이 내놓은 ‘2015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보고서’를 보면 이

용자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89이나 아이돌보미의 만족도는 

6.68점, 활동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4.1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돌봄 활동 중 시간당 수당이 노인 돌봄이 7,425원, 간병지원

이 7,425원, 산모도우미가 7,160원에 비해 아이돌봄은 6,500원

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보니, 아이돌보미의 활동 중단이 잦고, 직

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중심으로 아이돌

보미 노조가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근로자성 인정과 임금 또는 

시급의 현실화, 교통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 서비

스 주체인 아이돌보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이 사업의 구성과 전달체계에서 살펴보면, 아이돌봄 사업을 구

성하는 공급자로서의 정책기관, 실행 및 평가 기관들(여성가족

부, 한국건강진흥원, 관련 위탁사업기관, 지방정부)과 사업 대상

인 이용자 가정과 아동 그리고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체

인 아이돌보미가 있다. 사업이 수행된 10여 년 동안 관련된 연구

들을 살펴보면 아이돌봄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정책[13, 16, 

17, 19]과 아이돌봄 또는 돌봄의 사회화[18, 21], 이용자 가정의 

만족도, 아이돌보미의 활동 내용과 평가 [7, 8, 9, 15, 20, 28]등

의 연구가 주된 연구이다. 그 중에서 아이돌보미의 활동과 직무만

족도와 스트레스는[1, 3, 6, 10, 22] 어느 정도 발표되었지만, 어

느 정도 장기적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활동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 돌봄 경험 연구는 Lee & Jung[18] 연구

와 Shin[24]외는 나타나지 않는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입장에서 돌봄의 의미와 

돌봄 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들의 욕구와 자녀양육을 통한 보람, 

전문가로의 인정 등을 통해 주체적인 삶의 한 과정으로서 성장하

는 여성이자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 특

히 아이돌봄 활동은 기혼중년여성의 직업인으로 재창출되는 노

동, 신체적 노동 이외에도 감정 노동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생애

주기적 측면에서 볼 때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세대들의 활동

이다. 즉 아이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중년 여성들(자녀출산 및 양

육의 경험이 있으며,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결된 연령

대)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일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갔

거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이직 등을 경험하였다[15, 24]. 아

이돌보미 이전의 삶은 대부분 결혼 전후로 취업 활동을 어느 정도 

한 경험이 있지만, 자녀 출산과 양육, 가정 생활의 몰입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은 불가능한 상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녀 양육이 끝난 40대에 들어서면서 가정생활과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 가정경제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으로 인해 정

부의 가족정책의 일부인 아이돌봄사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시

작한 중년여성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양육 경험을 통한 좋은 어머

니 또는 모성의 자신감을 가지고, 직업인으로서 아이돌봄 전문가

로 자신감을 갖고, 돌봄 활동을 통하여 가족과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행복한 아이돌보미로서 만족감을 추구한다. 즉, 적은 

시급을 받으면서도 선택적 아이돌봄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일과 가정생활 균형을 원하며, 아이를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

며 자아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는 돌보미들[24]이 있다면, 그들의 

가치와 사회지원체계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돌보미의 경

제적 처우가 열악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의 가정생활

을 하면서 선택적인 돌봄 시간을 선택하는 비 정규직이며, 시간제 

활동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가족의 긍정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하

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

의 관심이 3년 이상 아이돌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연 소득 1

천만원 이상을 획득한 대상자로 한 것은, 전국 아이돌보미에 대한 

소득 동향이나 평균지속기간, 활동시간 등에 대한 분석 정보가 공

개되지 않았으며, 돌봄활동에 대한 열악한 보수와 활동욕구 저하

로 인해 3년이내에 도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현장관리자

로서 체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3년이상 지속적으로 연 소득 1천

만원을 유지하였다면, 이 돌보미들은 장기적으로 활동한 것을 의

미하고, 비교적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가 비 정규직 시간일자리 일지라

도 돌봄 활동에 만족하며, 장기적으로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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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하나로서 가족의 긍정적인 힘인 가족 레질리언스가 어떠하

였는지를 점검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가족 레질리언스

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론적 배경

1. Walsh의 가족 레질리언스

레질리언스는 오뚝이와 같이 일어나는 탄력성 또는 회복력, 유

연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어떤 역경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스트레스나 위기가 닥쳐와도 극복하는 

힘이다. 이때 가족 레질리언스라고 함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

고 가족의 기능 회복력이나 유연성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가족

이 불리한 조건이나 상황을 극복하며, 스트레스를 견디며, 치유

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5]. 이러한 가족 레질리언스적 접근은 가

족원들이 삶의 도전으로부터 위기와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삶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버텨나가며, 성장하려는 가족의 잠재력이 무

엇인지를 규명하고, 그러한 가족의 힘이나 잠재력을 성장시키고

자 한다[26]. 특히 월시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사회복지와 임상현

장에서 적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가족은 분명 세 차원에서 가족의 

긍정적인 역동체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가족의 신

념체계, 가족의 조직패턴, 가족의 의사소통 과정이 다르게 작동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가족이 위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그 역경을 하나의 도

전으로 받아들인다. 가족원들은 함께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시각

과 의지로 뭉치는 노력과 함께 가족신념을 갖게 된다. 가족의 신

념체계는 역경의 의미부여, 역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 초월적 영

성 차원이 있으며 가족의 가치나 종교, 삶의 역할 모델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란 

협력의 가치, 신뢰의 기초, 역경과 고통의 개념화, 관리할만한 도

전으로써의 위기, 위기 및 고통의 평가, 인과적이고 설명할 수 있

는 신념과 미래의 기대와 희망 우선순위의 확인과 변화를 관찰한

다[26]. 긍정적 시각은 용기와 지지, 적극적인 주도성과 인내, 극

복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하기 등이 포함되며, 초월과 영성은 보다 

큰 가치와 목적, 믿음과 종교, 역할 모델과 멘토, 삶의 우선순위

를 조절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학습과 성장을 관찰한다. 

한국 가족의 다양한 형태와 문제에 따라 연구한 결과들을 보

면 차상위 계층의 손자녀의 가족 레질리언스는 종교를 기본으로 

한 가족신념이 형성되었거나, 가족의 친인척 모델을 갖고 있었다

[11]. 중국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힘은 중국의 원

가족부터 형성된 가족가치가 강한 신념으로 작동하여 한국가족에 

적응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4]. 이혼한 한부모 가족 여성의 경우

에도 가족의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건강

하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특히 장애아를 가진 가

족의 경우는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자녀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23].

다음으로 가족조직 패턴은 가족의 기능완충장치로 매우 중요

하다. 가족의 위기나 역경이 있을 때, 가족의 조직이 얼마나 융통

성이 있으며,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자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다.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의 융통성은 환경적 발달적 요구에 적응

하는 과정으로 가족생활주기가 변하면서 가족 내의 규칙과 역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변화 속의 균형성

과 시간 경과에 따른 가족역할과 규칙의 재조직과 적응 등을 살펴

보게 된다[26]. 가족의 연결성은 상호지지와 협력, 개인적 욕구와 

경계의 존중이 포함되며 가족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 등을 보

게 된다. 가족조직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자원과 사

회적 네트워크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은 복지 현장과 임상치

료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26]. 조손

가족이나 이혼한 가족, 장애아를 가진 가족의 경우에도 가족조직 

패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회경제적 자원이나 사회관계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11, 25]. 

마지막으로 가족의사소통과정은 가족기능 활성화의 중요기제

로써, 가족의사소통의 명료화와 개방적인 정서 공유나 상호협력

적인 문제해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본다. 명료성

이란 말과 행동이 명확하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실한 

대화를 추구한다. 또한 개방적인 정서표현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

적인 정서를 공유하며, 상호감정이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유

머 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을 위

해 창의적인 브레인스토밍, 협상 및 공정성, 갈등해결 전략들을 

자유롭게 실천하는 의사소통 기술 등이 있어야 한다[26].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레질리언스는 가족의 긍정적인 힘이기도 하지

만, 가족원이 외부와의 관계나 사회활동에서도 사용된다.

아이돌보미의 직무만족도 연구에서 직무만족도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근로환경요인, 직무관련 요인들

이다. 사회적 지지요인으로는 대인적 관계, 동료관계, 관리자와 

관계 등 관계의 적절성과, 가족원들의 지지, 주변에서의 아이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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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보는 시각 및 존중이 직무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2]. 여기서 가족원들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언

급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사업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비교적 수입이 높고 장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긍

정적인 힘을 주는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연구방법

1. 모집 및 인터뷰

본 연구는 U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600여 명 중 

40세-59세까지의 연령대에 속하며, 취업경험이 있으나 경력단

절이 되었던 여성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600명중 2014년 아이돌보미 연 소득 상위 20%이내에 속하며, 아

이돌봄 활동 3년 이상의 장기적인 활동을 했던 이들로서 전화를 

통해 연구와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돌

보미들이다. 면접자는 아이돌보미와 신뢰가 있는 아이돌보미 관

리자 출신, 아이돌봄 관련 전문가, 가족학 전공 교수 3인이 실시

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아이돌보미가 원하는 장소이거나 1박2일 

보수교육이 끝난 후의 편안한 시간대에 2시간 내외로 시행되었

다. 면접기간은 2015년 4월에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 형태로 주로 활동에 대한 의미와 Walsh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 질문[26]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면접과 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

하였다.

2.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는 30명이었으나, ‘3년 이상 근무자이며 취업 경

험이 결혼전후에 있는 자, 자녀양육이 어느 정도 끝난 자, 연 소

득 상위 20%이내인자’의 조건에 맞는 20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ge Career Education Years of 
marriage

Annual 
Household 

Income  
(Million won) 

Annual 
income as a 
caregiver

(Million won)

Amount of 
activities
(Time)

Job 
experience 

& type
Employment Reason for resignation

ID1 59 5Y10M High school graduate 29 Below 88 19 3,607 Service work After marriage Not want to work

ID2 56 5Y2M Junior college graduate 30 Below 46 19.7 3,502 Professional work Before & after marriage Not want to work

ID3 46 4Y3M High school graduate 16 Below 120 17.7 3,066 Technical work Before marriage To be devoted to family

ID4 55 5Y10M Junior college graduate 29 Below 88 35 6,286 Office & sales work Before & after marriage Not want to work

ID5 50 3Y5M High school graduate 28 Below 46 21.8 4,998 Service work Before & after marriage
Lacking time for work and 

life balance

ID6 48 4Y3M College graduate 22 Below 46 14.2 2,481 Service work Before & after marriage Changing job

ID7 54 5Y5M High school graduate 30 Below 46 12.4 2,334 Office work Before marriage To be devoted to family

ID9 54 3Y1M High school graduate 30 Below 88 12.3 2,275 Office work Before marriage To be devoted to family

ID10 55 4Y1M High school graduate 30 Below 46 13.5 2,386 Service work After marriage
Quit private business due 

to recession

ID11 46 4Y1M Junior college graduate 21 Below 150 19 3,607 Office work After marriage For volunteer work

ID12 56 3Y9M High school graduate 34 Below 150 17.5 3,281 Baby sitter After marriage Growth of child

ID13 42 5Y2M Junior college graduate 17 Below 150 14 2,222 Office work Before marriage Child-rearing

ID14 55 3Y9M High school graduate 36 Below 120 20.1 3,822 Service work After marriage Closure of business

ID15 50 4Y3M High school graduate 27 Below 150 18.6 3,411 Professional work After marriage Reason for health

ID16 49 3Y1M High school graduate 26 Below 150 17.3 3,564 Service work Before & after marriage Advice to resign

ID17 49 3Y1M High school graduate 20 Below 88 15.9 3,330 Service work After marriage
Lacking time for work and 

life balance

ID18 56 6Y2M High school graduate 34 Below 46 15.9 2,931 Sales work Before & after marriage To be devoted to family

ID19 57 3Y1M High school graduate 33 Below 46 19.6 3,353 Office & sales work Before & after marriage
Lacking time for work and 

life balance

ID20 48 5Y2M High school graduate 22 Below 88 12.9 2,374 Office work Before marriage
Lacking time for work and 

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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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ble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의 활동 기간은 3.1년에

서 6.2년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5년 이상 7명, 4년 이상 5명, 3년 

이상 8명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15명, 전문대 이상이 5명이

다. 연령 분포는 50대 이상 13명, 40대 이상 7명이다. 아이돌보

미 연 소득은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7명, 1,500-2,000만 

원 미만 10명, 2,000-2,500만 원 미만 2명, 3,500만 원이 1명으

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가계소득은 연 4,600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비교적 중상층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12명이 결혼 

전(후)에 일을 하였으며, 결혼 후에 일을 한 경우는 8명으로서 경

력단절 여성이었다. 취업 종료를 한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 어

려움이’이 5명, ‘가정에만 전념’이 4명, ‘이직’ 2명, ‘폐업’ 2명, ‘권

고사직’, ‘건강상’, ‘자녀양육’ 각각 1명, ‘자원봉사’를 위해, ‘돌보던 

아이 성장’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취업 경험과 직업종류는 서비

스직 9명, 사무직 7명, 전문직 3명, 판매직 2명, 기능직 1명 등으

로 나타나, 이전의 경력이 아이돌봄 활동과 돌봄 활동시간, 아이

돌보미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데이터 분석 

참여자의 기초자료는 반구조화된 질문과 U센터의 데이터베이

스에 공개된 자료를 일부 사용하였으며, Walsh[26]의 가족레질리

언스의 3개 영역과 그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을 사용하였

다. 그 구성 요소는 ①가족의 신념체계-역경 대한 의미부여, 긍

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 ②조직 유형-융통성, 연속성, 사회 및 경

제적 자원 ③의사소통과정- 명료화,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협력

적 문제해결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본질적인 질문들은 다시 세

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으며, 3인으

로 구성된 연구자들이 가족 레질리언스 하위요인 관련 내용을 괄

호치기를 하여 찾아내고, 월시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

1. 가족 레질리언스

Walsh[26]에 의한 아이돌보미의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 신

념체계, 가족조직체계, 의사소통패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가족 신념체계 

가족신념체계는 역경의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경의 의미부여는 협력의 가치 및 관계에 기초한 레질

리언스를 형성하는데, 위기나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의미를 부여

하며, 회복력을 갖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아이돌보미들은 역경의 

평가를 통하여 가족원간의 신뢰를 주게 되었고 가족의 결속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너무 어려울 때는 의

논할 상대가 없어 힘들기도 했지만 역경이 올수록 가족이 오히려 

뭉치고 가족 또는 부부의 신뢰와 믿음의 중요성의 신념을 강화해 

나갔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살 곳이 없었는데요, 제가 일하러 나갔

고, 지금도 돌보미로 일하죠.”, “IMF때 망했고 월세 살았지만, 모

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뭉쳤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내가 일

하는 동기가 되었고.”, “남편이 명예퇴직 했어요. 이제 내가 나서

야죠.”, “어디다 의논할 데가 있어야죠.”(돌보미 01, 04, 05, 06, 

08.). 

“무슨 일이 생기니까 뭉쳐지는 그게 힘.”, “남편이 아플 때 하

나 되어.”, “잘했건 잘못했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싸주는 게 가

족.”, “신뢰와 믿음 이게 중요.”, “좀 배우니까 부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해요.”(돌보미 14, 17, 18, 19, 20). 

둘째, 역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위기나 실패가 있어도 도전

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용기나 희망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다. 

실제로 레질리언스가 강한 사람은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될지라

도 낙관성을 통하여 긍정의 에너지로 만들고 그 고통을 긍정 정서

로 바꾼다[27].

돌보미들의 대부분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한 가족원이다. 

그 과정을 극복하거나 그 과정 속에 돌보미 활동을 장기적으로 하

여, 오히려 긍정적 정서가 매우 강한 상태로 나타난다. 가족원이 

아프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어도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열심

히 지내온 과정을 갖고 있었다. 

“어려움을 극복하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잘 

헤쳐 나갑니다.”, “ 돌보미 아니더라도 다 잘 할 수 있어요.”, “새

로운 결심을 하니 다시 취직이 되더라구요.”,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플 때 서로 조정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꿋꿋하

게.”, “당연히 극복 잘해야 하고, 잘했습니다(돌보미, 01, 02, 05, 

07, 1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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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초월과 영성은 가족의 역경을 뛰어 넘는 안정적인 기제

로 작동한다. 가족의 가치나 종교, 역경으로부터의 성장과 가치, 

삶의 영웅, 역할 모델 등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 생활을 통해 

삶의 가치나 목적에 신념을 갖게 한다. 또한 영성과 관련하여 볼 

때 종교를 통한 신념을 공유하거나 믿음을 갖고 있다[26]. 돌보미

의 가족가치는 정직, 성실, 책임감, 배려, 인내심, 열정을 바탕으

로 이루어진 가치를 갖고 있었다. 종교적 가치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며, 기독교 신앙의 경우는 주변의 도움과 기도로 가족의 위기

를 극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삶의 영웅이나 역할 모델에

서는 가족원으로서 친정어머니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았던 측면이 강조되었고, 간혹 시어머니나 친정부, 오라버니 등

의 남성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역할 모델이 된 것은 

가족 간의 우애가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강한 모성의 전달

체계를 가진 아이돌보미가 <건강한 모성성>으로서 가족 레질리언

스가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우리 가족은 책임감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남편이 일이 

생기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배려가 많은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자! 하면 다 열심히 해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

이 있어요.”(돌보미 02, 04, 05, 11, 19, 20).

“위기가 있었지만,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

편과 아이는 종교가 없지만, 제 종교를 존중.”, “남편이 아팠을 때 

하나 되어 기도했어요.”(돌보미 01, 04, 14).

“아버지가 정직하고 굽힘이 없는데, 지금 영향을 많이 받지 않

았나?”, “친정엄마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의 롤 모델은 엄

마.”, “부지런한 우리 엄마.”, “시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였어

요.”,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것은 시어머니의 중재, 본받고 싶어

요.”, “친정아버지요. 반듯하셨죠.”, “엄마만큼 살고 싶은데.”, “살

아계시는 우리엄마요.”, “오라버니요. 어려운 아이들 다 거두었어

요.”(돌보미 01-20).

2) 가족조직 패턴

가족조직 패턴은 일종의 가족 완충장치가 된다[26]. 여기서 가

족의 융통성과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이 핵심요소이다. 

첫째 가족조직의 융통성은 가족 규칙이나 약속, 역할의 안정성 

변화와 적응을 나타내는데, 돌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부로 나올 

경우 가족의 재조직, 적응을 위해 조직 패턴을 변경시켜야 한다. 

아이돌봄 활동 이후로 가족의 서열이 변화하고, 외부 활동을 하면

서 자식에 대한 몰입이 낮아졌으며 가족역할이 공동 활동으로 변

화되었다. 특히 아이돌봄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의 

조직변화로서 남편의 참여가 있거나, 아이돌봄에서도 공동양육자 

역할을 실행하였다. 

“아빠가 1순위였는데요, 이젠 공동 1등인 거 같아요.”, “자녀

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서열이 똑 같아지는 거 같아요.”, “일하면

서 자식에 대한 기대가 바뀌었어요.”, “내가 1위가 되었어요.”(돌

보미 04, 05,07 08, 10).

“남편이 하늘이었는데, 이젠 눈높이가 달라져.”, “나이가 들어

서인가, 같이 일하죠.”, “각자 알아서 집안일 해요.”, “돌봄 아이를 

같이 보기도 해요.”, “차로 이동해 주죠.”, “요즈음 무조건 도와줍

니다.”(돌보미 01, 03, 04, 08, 18, 19). 

둘째, 연결성이란 가족원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가족원 간의 연합과 분리의 균형성, 가족원 간의 경계, 

협동적 리더십 공유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 가족원 간의 경계는 

공간과 역할 분리 개념으로 나타나거나, 지원 체계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초등학교 자녀양육기를 지난 가족생활주

기의 특징으로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는 균형적인 형태와 

가족원 간에 경계를 인정하는 가족 레질리언스가 강하게 나타나

며, 특히 강력한 모성 중심 또는 여성 중심의 강력한 리더쉽이 나

타나고 있다. 

“서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각자 해요.”, “아들의 경우 내가 

터치를 안 해.”, “건강간호는 내가 주로 하지.”, “아이의 의사를 존

중해서 대학 결정했어요.”, “세대차이가 나니까 알아서.”, “네가 

정말 좋으면 알아서 일하고, 나도.”(돌보미, 03, 05, 11. 18, 19, 

20). 

“결단력 있게 내가 결정해요.”, “제가 스케쥴 적어놓으면 따라

와요.”, “제가 도맡아서 하죠.”, “저한테 물어봐요. 애들이.”, “남

편말로 내가 대장이래요.”, “우리집에서 제가 리더입니다.”, “어려

운 일이 생기면 나는 수퍼맨 같은 힘이 생겨요.”, “당신은 왜 그리 

똑똑하지!.”(돌보미 09, 10, 11, 13, 14, 15, 18, 20). 

셋째, 사회경제적 자원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물리적 서

비스, 심리적 지지와 상담, 확대가족으로서의 친척 등의 인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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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자원이다. 돌보미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주로 친정을 중심으

로 나타나며, 형제자매간에도 지원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가

끔 친구관계가 자원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여기서 시부모 가족은 

도와주는 체계가 아니라 지원하는 가족으로 나타난다. 

“친정이 경제적으로 도와줘요.”, “친정에서 전세자금도 주었

죠.”,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친구가 많아요.”, “말 한마디 또는 금

전으로 도와주죠.”, “보증인이 필요하다니까, 오빠가 날아왔어

요.”, “우리 언니가 이것저것 도와줘요.”, “경제적인 도움이 되

고.”, “시댁은 우리를 도와주죠.”(돌보미 04, 05, 06, 08, 09, 17, 

18, 20).

3) 가족 의사소통 과정 

가족 기능화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족 의사소통과정이 명료하고 개방적이고, 상호협력적 문제 해

결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족 의사소통 과정이 직접적이고 명료하며 구체적일수

록 가족원의 나눔을 통한 친밀감은 높아진다. 돌보미 가족의 의사

소통이 명료하며, 토론 중심의 문화가 있으며, 갈등상황에도 서로

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가족원 사이에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뛰어

난 특징을 갖고 있다. 

“식사자리 등에서 서로 자기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요.”, “저희

는 각자 진짜 말을 잘 해요.”,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 토론장이에

요. 토론장.”, “그게 아니다 싶으면 확실히 이야기하죠.”, “외박할 

여건이라면 하라고 하고, 아이는 저한테 보고하죠.”(돌보미 07, 

11, 15, 16. 17).

둘째, 개방적인 정서 공유 형태로서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가족 

안에서 감사, 사랑, 즐거움, 유머와 같은 긍정적 정서 뿐 아니라 

힘듦, 슬픔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

다. 돌보미들의 가족의 정서 공유는 감사와 우애, 이해가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정서가 거의 표현되지 않으며, 가족

원 간의 긍정적 정서를 많이 공유하는 편이다. 그러한 정서공유는 

신체적 접촉 뿐 아니라 가족여행, 주말의 장보기,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서로 감사와 사랑 우애를 표현하고 있었다. 

“스킨쉽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문자나 카톡도 자주하고.”, 

“가족여행을 가서 미래얘기 하죠.”, “손잡고 마트 가죠.”, “딸이 

저한테 건강하게 낳아줘서 고맙대요.”, “이해하다보니 남편의 감

정도 용서가 되죠.”, “같이 살았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하여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서로 이해하고 잘 감싸줘요.”, 

“아플 때 정말 자녀들이 도와주어서 감사해요.”, “남편의 그늘이 

크죠.”(돌보미 1-20).

셋째,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은 의사소통을 통해 추구하는 방법이

다. 이들은 의사소통 기술이 비교적 발달하였는데, 감정적 이입이

나 자신의 감정 행동에 대한 책임성이 높으며, 창조적인 브레인스

토밍 및 공유된 의사결정으로서 협상 능력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남편이 조금 안됐다 이런 마음 들어요.”, “큰 아이가 제 편에 

서서 말을 정말 잘해 주죠.”, “엄마 아빠 심정 잘 이해하고 맞장구 

쳐주고.”, “10분 정도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해 주더라구요.”, 

“ 결론을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죠.”, “스스로 수긍하도록 기다

려.”,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가

족이에요.”(돌보미 02, 06, 08, 11, 14, 16, 18, 19).

논의 및 결론

아이돌봄사업의 주요 목적이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

화가족 뿐 아니라 가정양육을 선호하거나, 자녀양육스트레스가 

강하거나, 자녀양육기 가정의 긴급한 사건 등으로 자녀 돌봄의 공

백 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천하고자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 동안 본 사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안착하

였으며, 1만 9천여 명의 돌보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른 아이돌봄 교육을 받고, 공적 시스템관리 하에 맞춤형 돌봄을 

위해 이용자 가정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용자 가정의 욕구에 

적응하고,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정작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와 자녀돌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나, 직무 만족도에 대한 배려와 연구가 미약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아이돌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본인

이 아이돌봄에 만족하고 성공한 돌보미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

심을 두었다. 결혼 전 취업 경험이 있었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아이돌봄 활동가로 재취업한 경우에

는 가족의 긍정적인 지원체계가 어떤 형식으로든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였다. 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40대 이

상의 연령이면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연 소득 1,000만 원 이상이

고, 재취업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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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료나 체계의 진단을 위해 제시되었던 Walsh[26]의 가족 레

질리언스의 차원과 하위 요인을 근거로 하여 인터뷰를 하고, 사례 

분석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들은 가족신념체계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나 가족원의 사건 등으로 역경이 있었지만,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와 역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나타났으며, 어려울수록 가족의 결

속력이 강해졌다. 장애를 가진 가정이나 어려운 조손가족, 이혼한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들 [4, 11, 12, 

23]에서는 가족의 역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보다는 초월과 영성의 

힘인 종교적인 신념이 크게 작동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신념보다는 친정부모(가족)의 모성적인 역할 모델이 작동하고 있

었다. 즉,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온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의 

삶 속에서 <건강한 모성성>을 내재화한 신념이 모든 참여자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의 신념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의 가치

로서 <건강한 모성성>은 원가족으로부터 전수된 특성으로, 이는 

아이돌봄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라

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가족조직패턴의 특성은 융통성과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

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나는데, 특히 직업으로서 아이돌보미

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역할의 공유화와 돌봄 활동에 대한 남

편의 참여, 가족원의 서열 변화, 가족 내의 민주화가 일어났다. 

이는 외부 활동의 결과물로 얻은 가족조직 융통성의 증가라고 말

할 수 있다. 연결성 역시 외부활동으로서 아이돌봄 활동 결과로 

생기는 수입과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한 결과 시간과 공간에 대

한 가족원들의 적응이 일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머니로서, 일

하는 여성으로서 가족리더가 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가족조직이 

융통성이 높았다기보다는 열심히 활동하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배려하고 적응하는 가족원의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경

제적 자원의 경우는 친정가족의 자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

는데, 어려운 역경이 왔을 때도 친정 가족원들이 중요한 자원이었

으며, 교회를 다니는 경우에는 교회친구들이 자원으로 작동했다. 

이는 모계를 중심으로 한 정서적 교류를 하고 있는 한국가족의 특

성으로서 가족 레질리언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가족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이 비교적 명료하며, 개방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으로서 가족

의 정서 공유는 감사와 우애, 이해가 가장 큰 특징이었고 부정적

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편이었다. 또한 의사소통 방식은 다양

하며, 상호협력적 문제 해결을 하고 있었다. 문제나 장애가 있는 

가족의 경우는 대부분 의사소통이 명료하지 않고 비밀을 가지고 

있거나, 단절이 있는 편이다[11, 12, 23]. 그런데 아이돌보미의 

가족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며, 문자 메세지나 카

카오톡,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 토론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의사

소통을 통하여 가족 레질리언스의 형성과 나눔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아이돌봄사업의 정책 평가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가정, 아이돌보미의 직무 만족도 등의 내용으로 연구가 되

었다면, 본 연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비교적 

수입이 있고,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의 지원 특성으로

서 가족 레질리언스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서 나타나듯 고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점, 자녀

양육기 후반의 여성인 점, 40대 이상이며, 결혼 생활이 평균 25년 

이상 했을 때, 가정생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가족의 긍정적 

지원체계가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가족 레질리언스가 형성된 대

상으로서 자녀양육 후기에 있으며, 취업 경력이 있는 여성들이 장

기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할 수 있겠다. 또한 가족의 

신념체계나 가족조직, 가족의사소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점검함으로써, 아이돌봄 활동에서 오는 장애물이나 스트레

스,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이

돌봄 활동은 신체적 감정적 노동 강도가 강한 편이며, 정부가 지

원하는 대상 가정의 경우는 돌봄 환경에 적응이 어렵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족 레질리언스가 강한 대상자 선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이돌보미는 일과 가정의 양립 조력자, 아동지킴이, 제도권 

내의 돌봄자[18]로서 자신의 역할에 사회적 의미를 두기도 하지

만, 자신 스스로가 일과 가정의 양립자이며, 가정의 역할공유와 

가정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자, 가정의 리더로서 거듭나

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재취업의 현장으로서 아이돌봄 활동

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돌보미를 선발할 할 때, 섬세한 

심사기준과, 가족의 긍정적인 힘을 내재화하는 보수교육이 요청

된다. 즉, 가족에 잠재하고 있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인식하고 성

장시켜, 재취업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 활동이 되는 근거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유능성, 자존감, 직무만족도, 이

용자 가정 부모와의 관계, 양육전문가로서의 지속 가능성 등과 

관련한 연구들을 실행하여 돌봄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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